
경남도, 영남권 최초 재경 기숙사 ‘남명학사 서울관’ 

본격 운영

- 9일, 남명학사 서울관 개관식에 300여 명 참석해 성황리 개최

- 한 대행, “경남과 대한민국 미래 이끌 인재양성의 터전으로 조성해 나

갈 계획”

경남도는 9일 오후 2시,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에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서형수 ․강효상 ․박대출 ․여상규 ․윤한홍 ․장제원 국회의원, 박동식 

도의회의장, 이갑재 도의원, 박연환 재경도민회장 등 내빈 20여 명과 입사생, 학부모, 

강남구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관식은 식전행사인 경남 관광홍보영상 상영,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본 행사, 식후행

사 순으로 개최되었으며, 본 행사에는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가 진

행되었다. 

유공자 표창은 원활한 공사 추진 등 남명학사 건립에 크게 기여한 경남개발공사 주

생권 부장 등 6명에게 수여되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연환 재경도민회장, 윤한홍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박동식 도의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명학사 개관을 축하했다. 

보 도 자 료 2018년 3월 1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팀 : 
교육지원담당관 대학지원담당

담당자 : 한 훈 (han9227@korea.kr) 연락처 : 055-211-2373



이후 테이프커팅, 제막식, 남명학사 시설투어 등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소나무 

25년산을 함께 기념 식수했다.

남명학사 서울관은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16 일원에 총사업비 347억 원을 투입하

여 지하 1층, 지하 5층(대지면적 4,479㎡, 연면적 10,476㎡) 규모로 건립되었다.

건물은 숙사동과 별관동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숙사동에는 기숙사 200실(400명 수용)

과 정독실, 강당, 체력단련실, 식당, 공동취사실, 세탁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 입사생들

이 불편함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면학환경이 갖춰져 있다. 

특히, 기숙사는 2인실로 숙실 내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분리하고, 발코니를 설치하여 

입사생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부형을 위한 게스트룸과 공공도서관인 못골 도서관이 설치되어 학부모들의 편

의를 증진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별관동에는 카페와 매점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지역주민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다목적 강당과 재경도민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남명학사 서울관은 각종 문화시설과 녹지가 균형 있게 조화된 곳에 위치함으로써 서

울 내 타 지역에 비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공원이 있어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 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어 학사(學舍)로서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남명학사 서울관 운영은 경남도가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여, 도비 보조금 15억 원 

등 매년 2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입사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지하철 수서역까지 셔틀버스 3대를 운행

하여 등교를 지원하고, 식사를 거르기 쉬운 학생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써 구내식

당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

남명학사 입사생은 남명학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모집한다. 입사자격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보호자가 경남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고, 신청자 중 학부모의 생활수준과 학업성적 등을 감안하여 최종  

입사생을 선발하게 된다.

남명학사 서울관에 자녀를 입사시킨 한 학부모는 “경남에서 서울로 학교를 보내면 

등록금도 비싸지만 학생들이 거주할 공간이 제일 걱정이었다. 남명학사 서울관 시설

을 보고 정말 걱정이 놓였고, 저렴한 비용으로 1년 동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기숙사를 지어준 경남도에 감사한다. 경남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사에서 “남명학사 서울관이 개관함으로써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경남 학생들이 월15만 원의 저렴한 금액에 숙식을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도 출신의 재경 학생들이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보금자리이자 대한민국의 혁신을 선도할 인재육성의 산실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창원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경남학숙’을 1998년부터 

운영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편의 제공에도 노력해왔다. 이번 재경기숙사 

건립으로 기숙사 명칭을 남명학사로 통일하고, 창원지역의 ‘경남학숙’을 남명학사 창

원관으로, 재경기숙사를 남명학사 서울관으로 운영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지원담당관실 한훈 

주무관(055-211-23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